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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이저 연구소, ‘여성의 경제적 권리가 자유의 시작’ – 

현실은 42개국 은행 계좌 개설 제한 

 

프레이저 연구소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프레이저 연구소

는 전 세계 여성들의 경제적 자유의 변화를 추적하는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캐나다 공공 

정책 싱크탱크이다. 이 연구는 최근 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13개국이 여성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을 해제했다는 것과 42개국이 제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발표되었다. 

 

경제적 자유는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

은 무엇을 살지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심지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룬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의 경제학 강사이며 올해의 여

성과 진보 보고서의 저자인 로즈마리 파이크는 두 성별이 동일한 경제적 권리를 누리는 

국가에 사는 여성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산다고 주장했고 더 번영하는 사회를 만

들고 경제 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준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적 권리 - 성 평등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인가?’이라는 제목의 올해 보고

서는 전 세계 여성들의 경제적 자유의 변화를 살펴본다. 그것은 13개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성격차 지수 점수를 

향상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42개국이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계속 제한했고 바레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오만 등 6개국이 크게 감소했다. 

 



심지어 여성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되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제한

적인 국가의 여성 32.7%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남성은 42.6%였다. 그러나 경

제적으로 가장 제약이 적은 나라에서 여성의 82.8%와 남성의 85.6%는 은행 계좌를 가

지고 있다. 

 

파이크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의 변화가 이미 여성의 복리와 사회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

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전 세계 여성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들이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기관에 대한 접근을 균등화함으로써 여성들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한 조

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많

은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번역: 김경민 

출처: https://www.fraserinstitute.org/studies/womens-economic-rights-moving-closer-to-

gender-equality 


